


















남기정 _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부상하는 중국과 일본
─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1) 일본 내각부,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 참조[http://www8.cao.go.jp/survey/index-gai.html, 접속일 : 2012. 1. 10].
2) 에즈라 보겔(Ezra Vogel, 1930~) 당시 하버드대학 교수의 저서, 전후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의 요인으로 ‘일본적 경영’을 지














































3) 이상의 책들을 언급된 순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富士総合研究所調査研究部 編, 『現地取材版, アジア経済2002─
台頭する中国とどうつきあうか』, 中央経済社, 2002 ; 津上俊哉, 『中国台頭 ─日本は何をなすべきか』, 日本経済新聞
社, 2002 ; 中嶋嶺雄·古森義久, 『中国爆発 ─ なぜ日本のマスコミは真実を伝えないのか』, ビジネス社, 2004 ; 日高義
樹, 『日米は中国の覇権主義とどう戦うか』, 徳間書店, 2005 ; 小原雅博, 『東アジア共同体 ─ 強大国化する中国と日
本の選択』, 日本経済新聞社, 2005 ; マイケル·ダナム, 『中国はいかにチベットを侵略したか』, 講談社インタ-ナショナ
ル, 2006 ; 宋永毅, 『毛沢東の文革大虐殺 ─ 封印された現代中国の闇を検証する』, 原書房, 2006 ; 平松茂雄, 『中国
は日本を併合する』, 講談社インタ-ナショナル, 2006 ; 中嶋嶺雄·古森義久, 『米中新戦争 ─ 暴走する中国·封じ込め
る米国』, ビジネス社, 2006 ; 城山英巳, 『中国臓器市場』, 新潮社, 2008 ; 三橋貴明, 『本当にヤバイ中国経済 ─ バブル
崩壊の先に潜む双頭の蛇』, 彩図社, 2008 ; 高田純, 『中国の核実験 ─ シルクロ-ドで発生した地表核爆発災害』, 医療
科学社, 2008 ; 北野幸伯, 『隷属国家日本の岐路』, ダイヤモンド社, 2008 ; ペマ·ギャルポ·石平, 『ならずもの国家·中





























4) 김용구, 『세계관 충돌과 한말외교사, 1866~1882』, 문학과지성사, 2001, 특히 제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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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재호,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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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닥뜨리게	된다.	
연구논단	「전후	일본의	보수주의와	『고코로』」는	『전후	일본의	보수와	표상』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의	엮은이로서	전후	일본의	‘일상적	보수’와	‘보수의	
일상성’에	주목해	온	장인성의	후속작업이다.	잡지	『고코로』(心)는	전후	일본의	자
유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이	전후	체제	형성과	경제성장의	맥락에서	문화적	보수주
의의	사유를	표출한	장이었다.	그간		『고코로』	그룹은	한국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일
본에서도	학술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저자도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진보	지
식인의	사상에만	주목했던	연구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되는	바,	그런	의미에
서	장인성의	글은	이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	분석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장인성은	『고코로』에	모여든	‘올드	리버럴리스트’들의	군상을	통해	패전에서	
살아남은	전후	교양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념을	재구성하고	있다.	『고코로』는	『세
계』(世界)의	정치적	혁신주의,	사상적	진보주의에	대립해서	보수주의를	옹호하고,	
『사상의	과학』(思想の科学)	그룹의	과학주의에	대립해서	문화주의를	옹호하는	데	
스스로의	존재의의를	두고	있었다.	‘과학(science)도	신화(mythos)도	없다’는,	즉	
좌도	우도	아니라는	전후	사회과학	진형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러한	애매성
이	일본	국민의	문화적	정서에	부합했다는	지적,	그	때문에	『고코로』	그룹의	지식
인들이	‘문화상의	내셔널	리더’가	될	수	있었다는	지적은	일본의	사상지형뿐만	아
니라	국민	일반의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보수성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어	크게	수긍
이	가는	부분이다.	저자는	‘삶과	의지’,	‘개체와	전체’,	‘자유와	질서’,	‘전쟁과	평화’	
등의	주제어로	『고코로』	그룹의	사유를	정리하여,	‘고코로	보수주의’의	문화주의
와	교양주의의	진수를	추출하고	있다.	한편	고도	경제성장과	함께	‘올드	리버럴리
스트’가	지켜	냈던	교양주의가	자연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건전한	일상적	보수주
의’가	퇴장하여	생긴	공간에	‘투쟁적	정치적	보수주의’가	출현하여	90년대	이후	일
본사회의	보수화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렸다는	진단은	‘보수주의’에	대한	천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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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나올	수	있는	것이어서,	주로	일본의	‘전후	민주주의’	진영,	즉	진보적	지식인
들에	주목해	왔던	필자에게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한	가지	이번	호의	특집	주
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고코로』의	지식인들이	그린	아시아,	특히	중국의	이미
지이다.	그러나	이는	저자가	애초에	제기한	문제의식을	넘어서는	질문이다.	다만	
이번	호의	특집논문들과	특집시론을	읽고	저자의	글을	읽게	되면,	가령	‘개체와	전
체’,	‘자유와	질서’	등에	대한	『고코로』	그룹의	사유를	정리한	글들의	행간에서	그들
의	아시아(중국)	인식의	단초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